
문장을 뼈대와 가지로 구분해 볼까요? 뼈대에 해당하는 ‘누가, 무엇을, ~했다’라는 내용은 문

장의 주어, 목적어, 동사가 나타내고, ‘언제, 어디서, 어떻게’는 세부적인 요소로서 주로 전치

사 + 명사가 나타냅니다. 세부요소인 전치사 + 명사의 유형을 익혀 문장에서 구분할 수 있다면 

긴 문장도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

     01 <기본 전치사 + 명사> 가지치기

     02 <주의해야 할 전치사 + 명사> 가지치기

     03 <전치사 + 명사 확장> 가지치기

     04 <전치사 + 대명사> 가지치기

     05 <전치사 + 동명사> 가지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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